
22 제21596호2021년9월17일금요일 새롭게변신하는중앙공원

한때광주도심내흉물취급을받던민간공원들이이르면오는2024년세계적인명품공원으로조성돼시민품으로돌아온다.광주민간공원의40%안팎을차지하는중앙공원이한폭의풍경화처럼풍암호수공원을품에안고있는모습이아름답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공원보존율전국최고…명품공원시민휴식공간으로

광주민간공원특례사업중앙공원 보존율90.4%…지자체최우수모범사례로급부상

아파트건설8.03%불과…일정이익초과땐공공사업재투자

사업안정성도모위해토지보상비예치금10%추가담보설정

롯데건설비수도권첫명품브랜드 롯데캐슬시그니처 들어서

광주시민간공원특례사업이전국자치단체의최

우수모범사례로떠오르고있다.

이번사업의핵심인공원보존율이전국자치단

체중가장높고,전국에서유일하게민간업체의초

과수익을공원사업에재투자토록하는등공공의

이익을최우선적으로확보했기때문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건설사들이공원일몰제시

효종료대상인공원부지를국가지자체개인으로

부터사들인뒤,부지의일정부분을공원으로조성

해기부하고나머지공간에아파트등을지어사업

비를충당하는방식으로진행되는데,광주시는건

설사의수익을최소화하는새로운행정모델을창출

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실제광주시가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확보한공

원 보존율은 90.4%로 전국 최고다. 전국 평균은

83.2%에그치고있다. 다시말해광주는 9.6% 면

적만건설사에내주고, 나머지는모두명품공원으

로조성한다는의미다.

법적으로는 아파트 건축이 전체 공원 면적의

30%까지가능하지만,광주시는전국에서가장낮

은평균9.6%대의면적에만아파트를지을수있도

록한것이다.

90%대의 공원 부지를 확보한 광주시의 실적은

타자치단체의기준점이되고있다. 공원보존율이

높을수록개발업체의이익은줄어드는반면시민

의휴식공간은늘어나기때문이다.실제타지역의

아파트 면적 비율은 인천 29.1%, 대전 21.1% 등

광주시를제외한전국평균은 19.2%다.결국전국

적으로 20% 가까운공원면적에아파트가들어서

는셈이다.

전국에서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70

개사업지에면적 3101만2037㎡로, 이중공원조

성면적은2581만2094㎡,비공원(아파트등)면적

은 520만943㎡에이른다.

이중광주의민간공원특례사업대상지는중앙

공원등 9개도시공원10개사업지로,전체부지면

적만 788만2545㎡다. 광주시는 90.4%인 712만

1603㎡(215만평)에 이르면 2023년까지 각종 시

설을갖춘명품공원을조성한다.

특히광주민간공원중가장핵심인중앙공원 1

지구는아파트건설면적이8.03%에불과하다.나

머지91.97%는모두공원시설로꾸며진다.

이는전국민간공원특례사업지중가장높은공

원보존율이다.

특히중앙공원1지구는협약서를통해일정이익

을초과할경우엔공공사업에재투자하도록계약돼

있는점이특징이다.개발업체에서아파트건설을

통해이익을최대화해약정수익을넘어서면사실

상모두환수조치되는특약을넣어부실시공에따

른초과이익을막고,업체의개발이익도최소화하

도록이중통제장치를마련한것이다.

또전국자치단체중유일하게사업의안정성을

위해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을추가담보로설정했으며,시민사회단체와전문

가,시의원등으로민관거버넌스를구성해사업추

진방향등을공개적으로설정하고진행해왔다.

중앙공원1지구사업자측은최근롯데건설을시

공사로선정하고,비수도권최초로명품브랜드인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했다.

시그니처는서울강남등에만신축하는롯데건설의

최고급아파트브랜드로,오는2024년6월완공목

표로 중앙공원 1지구에 2779세대(평당 분양가

1870만원)가들어선다.

광주시는그동안한평의공원부지라도더확보

하기위해개발업체와수년간에걸쳐치열한협상

을벌인끝에전국최고의공원면적확보라는성과

를냈다.

명품공원조성사업도속도를내고있다.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추진중인 곳은 중앙 1지

구,중외공원등 2곳이며, 손실보상을협의중인사

업지는일곡,중앙2,수랑, 송암,중외등 5곳이다.

특히중앙토지수용위원회심의완료및공탁등을

추진중인사업지는신용,마륵,봉산, 운암산공원

등이다. 광주시는오는 2022년 6월까지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

를추진해명품공원조성과함께아파트분양등에

나설계획이다.

김종호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공원일몰제 지

정시효가해제되면그동안묶여있던공원개발제

약이풀리게돼민간(땅주인)주도의각종난개발

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사업자들과

치열한협상등을통해전국최대공원보존율까지

확보한만큼시민을위한전국최고수준의명품공

원조성에박차를가하겠다고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